안녕하세요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작곡하고 연주하는 정재일입니다
이렇게 저도 매일매일 즐겨보는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초대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적혀 있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펴보고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레 펴보는 타이니 북)
뮤지션이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예술보다는 좀 더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을 가지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
의사라든지
소방수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
음악 작업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당신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일단
마감일이 닥치고
음악을 들려주기로 한 약속일이 다가오면
이제 막 심장이 막 뛰고
(다 똑같은 K-프리랜서의 삶)
안 나던 생각도 나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올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그냥
피아노에 앉아서 계속 있을 때도 있고
손을 확 놔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일이 해결될 때도 있고
지난하게 그냥
(어디선가 느껴지는 친근감)
하다가 그냥 어떻게 꾸역꾸역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뭐 영감을 찾아 헤맨다든지
특별히 하는 어떤 행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감 몇 시간 전에 파일을 전달하시나요?
(클라이언트의 신뢰도가 높은 편)
제가 마감은 잘 지키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그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데드라인의 기적)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철야를 하기도 하고요
다음 질문
당신의 인생의 BGM을 정한다면 어떤 노래로 정하고 싶나요?
류이치 사카모토의
<Andata>라는 음악을 듣고
제가 눈을 감기 직전에
‘이 음악을 듣고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라고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고백했어요
굉장히 명상적이고
때로는 몽환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곳에서 듣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하늘이 빨갛게 물들었을 때
황혼녘에 듣고 싶기도 하고요
굉장히 묘한 느낌의 곡이었고
그 곡이 처음 나왔을 때
반복해서
(정재일의 인생 음악 인정)
정말 솔직하게 몇천 번 들은 것 같습니다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에 나왔으면 하는 뮤지션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정말 한국에
보석 같은 아티스트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음악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전통 음악이
무속음악도 있고 판소리도 있고
그런 전통 음악이 소개됐으면 하는
그래서 전 세계분들이
‘한국 전통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
당신에게 음악이란 무슨 존재인가요?
고마운 존재입니다 일단
저의 생계 수단이고요
가장 첫 번째로
(덕업 일치의 현장)
좋아하는 것을 생계 수단으로 갖는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는
싱어송라이터보다는
어떤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서
곡을 써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영화라든지
드라마, 뮤지컬, 연극
때로는 가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마감도 맞춰야 되고
퀄리티도
그 사람을 만족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니까
항상 좀 긴장하고
겸손해야 하고
꾸준해야 하는 그런 점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랄까
음악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 개인 정재일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Tiny Desk Korea'란?
저도 수없이 수백 번 돌려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좁은 공간에 모여서 마치
그냥 연습실 조그마한 연습실에서
아무런 음향 장치 없이
그냥 연습하듯이
이 뮤지션끼리
서로 호흡을 느끼고
왜냐하면 무대에서는 그러기 힘들거든요
음향 장치도 있어야 되고 막 조명도 있고
그리고 뭔가 틀리지 말아야 된다는 긴장감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서로 숨소리 하나 느끼면서
그 음악을 표현할 때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잘 없습니다
항상 잘 재단을 해서 무대에 올리고
아주 멋진 소리로 뽑아내고자 하는 것만 하는데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값지다고 느꼈습니다
10대 때 음악 하던 생각도 나고요
(추억이 방울방울)
밴드 하던
그리고 오랜만에 또 만난 친구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뮤지션이 느끼는 감동과
그걸 스크린 너머의 분들도
함께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거의 유일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고 날씨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이 기나긴 역사를 자랑하는
이 위대한 타이니 데스크에
저의 오래된 벗들과 함께
이렇게 아주 오밀조밀 모여서 연주를 하게 된
이 경험이 굉장히 새롭고 아주 뜻깊습니다
너무너무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한국 전통 음악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올해 발표한 <A Prayer>와 <Listen>도
꼭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12월에 제 공연
(공연장에서 또 봐요)
콘서트에도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는 오밀조밀은 아니고
굉장히 거대한 스테이지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와주시길 바라고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